
억여건의 불법스팸 전송한 일당 적발1

복제폰 대포폰 명의도용- ·ㆍ ID 이용 억원 챙겨, 9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김준호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

대출희망 고객정보를 수집 판매할 목적으로 억여건의 불법 스팸1ㆍ
문자를 전송한 이모 세 씨 등 명을 적발(27 ) 2 , 년 월 일2010 6 16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모씨 등은 복제폰 대포폰 명의도용 아이디를 이용하여 년‘ ’ 2008ㆍ ㆍ
월 초부터 년 월 일까지 금융 대출규제완화 연체자 가능8 2010 4 20 “ , ,◯◯ ,

무방문 최고 천만원 즉시상담, 1 , ” 등의 대출광고 문자 억여건을 전송한1

후 이를 보고 회신한 만 천명의 고객정보를 수집 이를 무등록 대부4 5 ,

중개업자에게 판매하여 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9 .

조사 결과 이들은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구입한,

‘대포폰에서’ 단말기 고유번호를 추출하여 가입되지 않은 휴대전화기

일명 공폰 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복제폰 대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 721 ,

대포폰 의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디‘ ’

7 개를55 개설 사용하는 등ㆍ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자료

수2010. 6.16.( )

년 월 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 6 16 ( ) .

문의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김창근 과장( 3400-2301)☎
전파보호과 김봉환 사무관( 3400-2330)☎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이병선 과장( 2680-1750)☎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무방문‘ , 초간편 대출 등 광고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대출서류상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언제든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년 이하의1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1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대악성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 개의 단속반을 운영4 12

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

w.spamcop.or.kr)나 전화 국번 없이 로 하면 된다( 118) . 끝.


